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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10월입니다. 이번 10월 상담소식에서는 

부탁의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모두 함께 읽고 부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음나무 상담실 10월 상담주제

< 부탁의 기술 >
  우리 부안초 친구들은 무엇인가 바라는 점이 있을 때 주변 친구들에게 얼마나 잘 표현하나요? 

친구와 만나서 놀 때 무엇을 하고 놀지, 맛있는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와 같이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으로 원하는 것이 있지만 말하지 못해 친구들의 

의견에 따르거나, 상대방이 맘대로 정한다며 뒤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지는 않나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나의 의견대로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같이 맞춰나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바라는 

것만큼, 자신이 원하는 점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소통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내 생각을 알지 못해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답니다. 

  요즘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거나 나에게 부담이 생기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부탁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부탁하면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부탁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 부탁의 성공률 높이기! >

첫째,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부탁하기

- 많은 연구를 통해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흔쾌히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해지며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상대방의 기분을 잘 살펴서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부탁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뒷장 계속]



둘째, 부탁하기 전후에 감사 인사하기

- 부탁은 말 그대로 부탁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가끔 

자신의 부탁은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의 없이 부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탁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탁하는 사람에게 감사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시) 지난번 결석으로 수업을 듣지 못해 친구의 교과서가 필요할 때

“저번에 너가 보여준 교과서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 늦었지만 고마워. 혹시 이번에도 교과서

를 볼 수 있을까?”라고 부탁하기 전에 이전에 느꼈던 고마움을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셋째, 상대방의 유능감 세워주기- 너밖에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야.

-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낼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유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예시) 친구의 교과서를 빌릴 때 “너의 교과서를 보면 글씨도 잘 쓰고 정리가 잘 되어있어. 덕분에 

너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진짜 공부도 잘되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 부탁받은 친구의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이 인정 욕구와 유능감을 충족시켜 준다면, 

부탁을 수락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넷째, 부탁 내용 조율하기

-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부탁받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부탁을 들어줄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함으로써 처음 부탁한 내용이 조정 가능함을 제안할 수 있어요.

예시) 매일 같이 만나서 학교에 오는 친구에게 10분만 일찍 만나자고 부탁했는데 친구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땐 “나 매일 일찍 안 가도 괜찮아. 

너 가능할 때 조금 일찍 만나고 싶은 거야. 무슨 요일에 10분 일찍 만날 수 있어? 와 같이 

친구가 들어줄 수 있는 범위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부탁하는 입장이나 부탁받는 

입장 모두가 윈윈(win-win) 하게 되는 거죠.

다섯째, 한 번 더 용기 내기- 두 번째 부탁의 성공률

  부탁이 거절당했을 때 한 번 더 부탁해 볼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뉴어크와 그 동료들의 실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 번 부탁을 거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다음 부탁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대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이 들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더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며, 또 가능하다면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꼭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부탁하는 용기를 내봤으면 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해 올 때 크게 

무리가 안 된다면,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는 멋진 부안초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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